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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원유 90달러 넘으면 증산
로이터, 적정가 70-80달러 돌파 … 각료들 생산확대 검토 가능성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95달러에 달하면 증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해 주목된다.

OPEC 관계자는 로이터 전화 회견에서 “유가가 90-95배럴이 되면 증산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가가 90-95달러가 되면 (OPEC) 각료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리비아의 OPEC 대표인 쇼크리 가넴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장의 (불투명한) 변동”이라며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현재 상황이 실질적이며 계속될 수 있는 추세는 아니며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만을 보고 움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OPEC이 증산을 위한 유가 목표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OPEC은 1년여 이상 공식 산유량을 동결해오다 2009년 중반부터 세계경제 회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공식

적으로 증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OPEC은 3월 개최된 각료회담에서 석유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다음 정기 각료회담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국제유가는 13일 런던시장에서 선물이 배럴당 83.80달러로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OPEC 산유국이 적정가라

고 앞서 밝힌 70-80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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